
사역의 현지이양- 해야 하는겁니까? 

                                                                                              - 백운영 

최근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로 자리잡은 것은 사역의 현지이양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사역지에 도착하면서 바로 미래의 계획 속에 출구전략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이양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현지지도력 개발입니다. 

선교사역은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모금한 재정이 얼마나 많이 현지 

에 투입되느냐로 성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같이 기도하며 같이 시간 보내면 

서 키워낸 현지 제자가 선교사보다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세워진 사역들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물론, 너무 빨리 떠나면 

그 사역은 무너지고 말 것이며 너무 오래 머물다가는 내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현지인들 

이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지에 세워진 교회이든, 학교이든, 훈련사역이든 그 사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현지지도력 개발은 선교사의 사역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기에 사람 키우는 일 

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현지에 있는 학교나 교회의 재산권이 현지의 믿을만 

한 사람들에게 이양되어 법인체가 되고 그래서 재정적인 독립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역은 

미래에도 건강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숭실대학이나 연세대학은 외국인 

선교사가 처음 시작했다가 한국인 지도자들이 이어받으면서 훨씬 크게 확장된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 중에는 현지 사역을 하면서 취득하게 된 건물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개인 재산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것을 담보로 거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권을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교회나 단체에 넘겨주고는 그 교회가 물주가 되어 어려울 때 자신 

에게 도움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현지에 세워진 학교나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타국에 재정이 빵빵한 물주가 있다는 생각에 현지인들은 헌금 

도 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 그 사역은 폐허가 되는 것을 선교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선교사 자신도 사역을 확장하기 원할 때마다 해외에 있는 물주에게 연락하고 기대는 

마음은 영적인 활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래서 사람 키우는 사역을 

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지체 

중에서 세워질 때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파송 선교사 

에 대한 규정을 바꾸어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만을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했습니다. 파송 선교사란 성경의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처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동안 함께 물질로 동참했습니 

다. 이렇게 함께 할 때 사역에 따르는 아픔은 반감되고 기쁨은 배가 됩니다. 우리도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 생활하던 지체들이 부름받아 선교지로 떠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현지에서 사람을 키워내는 사역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